	취업하고 싶다면 지원서에 꼭 쓰라

	

	구직자가 기업에 자신을 표현하는 첫 단계이자 취업을 위한 기초 자료인 입사지원서. 입사지원서 작성은 결코 쉽지 않은 법. 이와 관련해 인입사지원서에 꼭 넣어야 할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 보자. 

◆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인재인가＝기업 목표는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도 당연히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인재, 즉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. 

지원서 작성시 자신이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토대로 수익, 아이디어, 가치 등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나타내자. 구체적 예와 자신이 주도적으로 성과를 이뤄낸 과정을 보여주면 효과적이다. 

◆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＝목표가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마련. 결국 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. 

자신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담아 5년, 10년 뒤 자신 모습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지원서에 나타내면 좋다. 

◆ 조직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＝기업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기업에 피해를 끼치게 마련이다. 

개인주의적 성향의 구직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. 

때문에 입사지원서 작성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나 조직 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잘 풀어낸 사례 등을 소개하면 인사담당자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. 

◆ 책임감과 주인의식은 있는가＝기업은 이직을 쉽게 고려하고, 책임감이 없는 구직자를 선호하지 않는다. 

주인의식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사지원서에 보여줘야 한다. 

실수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고치려는 자세를 가진 솔선수범하는 인재라는 점을 충분히 나타내줘야 한다. 

◆ 가르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가＝기업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. 

지원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직무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이를 입사지원서에서 보여주면 된다. 

업계나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견해를 덧붙이면 금상첨화다. 


